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동영상 녹화 심문을 요구하는 새 법안의 발효를 발표  

  

새 법안은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거짓 자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  

  

채택된 모델 정책은 법 집행기관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법 집행기관에 살인 및 폭력적인 성범죄를 포함한 

중범죄로 기소된 개인과의 구금 심문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주지사의 획기적인 형사사법 개혁의 일부로 

통과된 이 법안은 향후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거짓 자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문을 녹화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고한 

사람을 풀어주며 형사사법제도의 신념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들게 이뤄낸 이 개혁이 발효되고 모두를 위한 더 공평하고 공정한 

뉴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법 집행 수사관들은 4월 1일부터 가장 심각한 비약물 중범죄로 기소된 개인과의 심문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서, 교도소, 검찰청 및 유사 기관에서의 구금 

심문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중범죄 사건에서 심문을 녹화하지 않을 시 법원은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피고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 의회는 2017-18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FY 2017-18 state budget)의 일부로 주지사가 

제안한 기타 주요 개혁과 함께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에 대한 변경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뉴욕주 지방경찰훈련위원회(Municipal Police Training Council)는 이 법안의 발효에 앞서 

법 집행기관에 구금 심문을 올바르게 녹화하는 법을 설명하는 2013년도 모델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들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는 법 집행기관에 

구금 심문 녹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모델 정책을 수립 및 승인합니다. 



 

 

공공안전국(Office of Public Safety) 및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위원회에 직원을 배치하고 모델 정책의 개발을 돕습니다.  

 

이 모델 정책은 법 집행기관이 심문 전 그리고 심문 중에 반드시 취해야 하는 몇 가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i) 미란다 경고 녹음, (ii) 청소년 심문 시 나이에 맞는 환경 조성, (iii) 

카메라 위치 선정, (iv) 동영상의 날짜 및 시간 스탬핑, (v) 동영상 녹음에 참석한 모든 개인 

파악, (vi) 발생하는 모든 장비 문제 문서화. 모델 정책은 또한 심문을 녹화한 동영상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 모델 정책을 참고하여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는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 정책은 뉴욕주 지방검사협회(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뉴욕주 경찰서장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뉴욕시 경찰서(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뉴욕주 

보안관협회(New York State Sheriff's Association)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Michael C. Green DCJS 수석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직 검사로서, 

동영상으로 녹화된 심문이 유죄 판결을 받아 내거나 부당한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과 

개정된 정책 모델은 형사사법제도의 청렴함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Rebecca Brown 정책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는 폭력적인 중범죄 심문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의 시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심문실에서 

발생하는 일을 명확히 기록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보호 정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혁입니다. 또한, 이노센스 프로젝트는(Innocence Project)는 실행상 일관성 정도, 

녹화가 요구되는 범죄 범주의 확장 가능성, 다양한 심문 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행 노력을 신중히 연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지금 막 강력해지기 시작한 이 개혁은 

이러한 방법으로 향후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지방검사협회(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의 

협회장인 Scott D. McNamara 오네이다 카운티 지방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이 발효와 더불어 심문 녹화, 저장 및 장비 등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끌어 

주신 주지사님 그리고 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심문을 녹화하는 것은 적절한 

진술의 확보를 보장하며, 법 집행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또한 동영상으로 녹화된 심문과 관련된 정책 및 규약의 최신정보를 정리하는 

지방경찰훈련위원회(Municipal Training Council)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법 

집행기관과 검사가 심문 녹화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최근 변경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뉴욕주는 또한 62개의 카운티가 심문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개의 법 집행기관을 보유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뉴욕주는 2011년 

이래로 동영상 녹화 장비의 구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대략 주 전역의 365 개의 경찰기관 

및 검찰청에 415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i)법집행 훈련, (ii)주 전체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ii)범죄 경력 정보와 지문 파일 

유지, (iv)뉴욕주 경찰과 협력하여 뉴욕주 DNA 데이터뱅크 관리 감독, (v)기금 조달 및 

집행 유예와 사회 교정 프로그램 감독, (vi)연방 및 주 형사 사법 기금 관리, (vii)뉴욕주 

전체 형사 사법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viii)뉴욕주 성범죄자 목록 관리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받은 다목적 형사 사법 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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